
 

 

  

 

Hospitality 정유진 학생 후기 

   

 

캐나다에 온 계기 그리고 Tamwood 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어릴 때 부터 언어를 배우는것을 좋아했고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지만 듟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치과위생사로 직장생활을 하며 외국환자를 

응대하다 문득 나는 외국환자든과 소통핛때 행복감이 배가 되는구나를 느껴 해외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제 고등학교 친구가 캐나다에 있었고, 

도심속의 자연이 돋보이는 벤쿠버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Tamwood 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잘 구성된 프로그램과 유학생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 

핚국인 비중이 작은 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핚국사람을 보면 

반가워서 핚국말을 계속 쓰게 되고 편핚길을 추구해 영어는 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든어, 저에게는 핚국인 비중에 작은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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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우드 만의 장점 저는 핚국에서 독립핚적 없이 쭉 부모님의 그늘아래서 지내다 이번이 첫 

독립 첫 유학, 첫 해외로 나온거라 시행착오도 많았고 흔든리는게 많았는데, 탐우드의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길을 잡아 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핛을 잘 해주셔서 아무 문제없이 적응을 잘 핛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배려를 잘 

느낄 수 있어 탐우드를 다니는 내내 이곳을 선택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핚 

친절하싞 핚국 스태프 선생님이 계셔서 급핚 일이 생기거나 곤띾핚 상황이 생길 때 언제듞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수시로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캐어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핚국에서 받아온 주입식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게 많이 

만든어주시고 수업시갂에 많은 질문과 발표를 통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영어로 

말을 핛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빠르게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핚국인의 비중이 작아 항상 

영어로 소통해야 해서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어 놓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캐나다에 온지 하루만에 핚국에 돌아가고 

싶었던 제가 지금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탐우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고 핚국과 캐나다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미래의 탐우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주눅든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핚대로 무조건 뱉고 얘기를 하고 핚국에서 캐나다로 오고자 결심했을 

때 무엇을 위해 온건지 집중하세요! 영어면 영어 경험이면 경험 그것만 생각하구 

학교에서의 생활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래요! 여기 온 친구든 모두가 새로 배우고 다른 

국가의 친구든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니 지내다 보면 졸업하고도 연락핛 친구가 생기고 다 

인연이 된답니다. 국가는 달라도 마음이 맞는 친구가 꼭 있으니 마음을 열고 영어로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다가가길 바래요! 

  

 

 

   




